
해양 영토 지키는 독도 지킴이가 될 것을 다짐하며

난중일기를 읽고

전대산

내가 이번 여름방학동안 읽은 여러 권의 책 중에서도 이순신의

난중일기는 많은 감동을 불러 일으킨 책이었다.

지금 내가 사는 목포에도 이순신 장군에 얽힌 문화유적이 몇 군데 남아

있다. 목포의 지붕이나 다름없는 유달산에 가면 노적봉이 있고 만호진의

흔적이 복원 공사중에 있으며 가까운 고하도에 전투에 사용할 배를

만들어 숨겨 놓았다는 굴이 여러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가 사는 목포와도 인연이 깊은 이순신 장군이기에 장군이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진 난중일기를 읽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뜻깊고

흥미로운 일이었다.

내가 읽은 난중일기는 1592년 1월 1일부터 1598년 11월 18일까지

기록된 책으로 아쉽게도 중간에 빠져 있는 부분은 무슨 내용이었을지

궁금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간혹 어떤 날에는 쓸거리가 없어 그랬는지 아니면 힘들어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간단하게 날씨만 적고 만 것도 있었고 내가

책에서 배운 왜군과의 교전이 벌어진 날에는 제법 긴 분량으로 그날의

일들이 자세히 적혀져 있어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그날의 전투

모습을 머리속으로 상상 할 수 있었다.

만약 이순신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후손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었을 그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적힌 난중일기는 요즈음 들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기록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본보기 같았다.

그리고 이순신은 전략을 잘 세운 장군의 모습이기 보다는 어머님를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따뜻한 어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흔히 적과 싸우는 장군이라면 어딘지 산도적처럼 무섭고

정이라곤 눈꼽만치도 없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틈틈이 편지를 통해

가족의 안부를 물으며 가족을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 보였다.

더구나 이순신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살았던 충남 아산에서 전남 여수로

집을 옮긴 이유도 알고 보면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어머니의 더



많이 찾아 뵙고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 싶은 효성스런 마음

때문처럼 보였고 같이 왜적과 맞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아들인 면이 나이

많은 자신보다 먼저 죽는 일이 일어나자 천지가 깜깜하고 해조차도 빛이

변했구나 라고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먼저 간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솔직하게 나타나 있어 가슴이 뭉클했다.

그런데 내가 난중일기에서 만나 본 이순신은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 난중일기를 자세히 읽어 보면 수시로 '밤에 땀을 많이

흘렸다', '앉았다 누웠다 '라고 기록한 글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순신은 평소에 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몸이었지만 왜적의 침입으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적을 물리칠 전략을

세우고 일했지만 말도 안 되는 거짓 누명을 뒤집에 쓴 채 억울함을 꾹

참고 백의종군을 한 것을 보면 이순신의 정신력은 정말 대단해 보였다.

아마 이순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건강을 핑계 삼아 목숨이

오가는 전쟁에서 어떻게든지 빠져 보려고 한번쯤 나쁜 마음을 먹었을

것도 같은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삼도수군을 지휘한 것은

나라사랑 정신이 철저했던 이순신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였다.

더구나 원균을 비롯한 아랫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언젠가는 자신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싸우는 곳마다 나타나 화살이나

탄환에 맞아 죽은 왜인들의 머리 베는 일을 도맡아 하며 마치 자기

혼자서 왜군을 많이 죽인 것처럼 공적을 쌓으려 하는 원균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어쩌면 원균이 훗날 이순신을 모함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되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난중일기를 읽어보니 충무공 이순신도 모두 잘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나라의 제삿날은 요즈음으로 말하면 국경일이라 공무를

보지 않고 넘어 갈 수 있지만 이순신 장군의 개인적인 제삿날에도

공무를 보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내 생각에 잘못처럼 보였다.

이렇게 개인적인 일로 나라의 공무를 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불편 했을 수 있 을것 같은 같았다. 나는 배에서 달려온 종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불길한 소식을 전하자 방을 뛰쳐나가 슬퍼 뛰며

뒹굴었더니 하늘에 솟아 있는 해조차 캄캄하였다는 일기를 읽고 마음이

아팠다. 얼마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컸으면 그리 하였을까? 생각하니

어머니를 여윈 장군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고 아침 저녁으로



그립고 슬퍼서 눈물이 엉기어 피가 되었는데도 빨리 죽지 않는 것을

원망하는 구절을 읽으며 이순신은 효자중의 효자였다는 사실 앞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나는 오늘 충무공 이순신이 쓰신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그동안 자세히

알지 못했던 이순신의 인간적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사람들은

누구나 욕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고 억지

누명을 백의종군을 하면서도 임금을 비롯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몬

사람들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던 이순신의 마음가짐은 걸핏하면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사람들이 꼭 잊지 말고 본받아야 할

값진 교훈 같았다.

이제 우리의 남해 바다를 왜적의 침략으로부터 구해낸 이순신 장군은

가고 없지만 이순신 장군의 우리 바다 수호정신과 나라 사랑 가득 찬

충성심을 오늘에 본받아 우리 땅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맞서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해양 영토 독도 수호에

앞장서는 독도 지킴이가 될 것을 다짐해 보았다.


